도카마치 눈축제

　도카마치 눈축제는 1950년에 시작되었습니다. 1947년 쇼와 천황(1901~1989)이 니가타현 순행 때 열린 눈 좌담회에서 “설국에 대한 즐거운 이야기는 없느냐?”라는 질문을 받은 것이 눈축제를 개최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.
　그 이후 도카마치 사람들은 눈과 친화적인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.
　눈축제에서는 예술 설치물, 라이브 공연, 불꽃놀이 등이 펼쳐집니다. 그러나 가장 큰 볼거리는 거대한 눈 조각들입니다. 지역 학교와 지역 자치회, 자원봉사 그룹, 기업, 클럽 등 다양한 단체에 의해 팀이 결성됩니다. 매년 정해진 테마에 따라 각 팀이 협력하여 눈 조각을 디자인하고 제작합니다. 그리고 완성된 조각들은 기술과 예술성, 콘셉트와 팀의 노력 등에 대해 평가를 받게 되고, 그 결과에 따라 각종 상이 수여됩니다.
　도카마치시에서 열리는 겨울 축제와 행사는 그 역사가 깊습니다. 음력으로는 새해 첫 보름달이 뜨는 시기가 이 시기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축제와 행사는 2월에 열립니다. 이 보름달이 뜨는 시기를 ‘정월 대보름(小正月)’이라고 하는데, 농촌에서는 전통적으로 그 해의 풍작을 기원하는 행사를 엽니다. 이러한 행사들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며, 눈이 많은 지역에서 생활하기 위해 우정과 협력을 다지는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.
